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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ion Garment 재질이 하지 근수축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윤곤, 신성훈*

영남대학교 체육학부

Effects of Compression Garment Fabrics on Lower Extremity Muscle 
Contraction Properties

Yungon Lee, Sunghoon Shin*

School of Kinesiology, Yeungnam University

요  약  압축의복 착용의 신체적 이점은 다양하지만 압축의복 재질이 하지 근수축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압축의복 재질이 하지 근수축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압축의복 재질과 하지근
육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히는 데 있었다. 실험 기간인 약 3개월 동안 16명의 젊은 남성 성인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는 동일한 사이즈로 구성된 4가지 재질(control: nylon 75% + spandex 25%, type A: polyester 77% + 
spandex 23%, type B: polyester 83% + spandex 17%, type C: nylon 77% + spandex 23%)의 압축의복을 무작
위 순서로 착용하였다. 하지근육 여섯 부위(RF, VM, VL, GT, ST, BF)가 근장력계(TMG)를 통해 측정되었고, 근수축
특성 변인 5가지(Dm, Tc, Td, Ts, Tr)가 수집되었다. 통계분석을 위해 이원 반복 측정 분산분석(two way repeated
measures ANOVA with two within factors)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각 하지근육 부위에 따른 근수축 특성의 차이
는 있었으나(p<.05), 압축의복 재질에 따른 근수축 특성의 차이는 없었다(p>.05). 더불어서, 압축의복 재질과 하지근육 
부위에 따른 근수축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결론적으로 동일한 압박 강도의 재질에도 불구하
고, 압축의복 재질이 근수축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압축의복의 디자인 설계 및 
압박 강도와 같은 다양한 설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hysical benefits of wearing compression garments vary, but the effect of compression 
garment fabrics on lower extremity muscle contraction properties is unkn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is effect and to reveal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compression garments 
fabrics and the lower extremity muscles. Sixteen young men took part in this experiment. Participants
wore compression garments composed of four fabrics of the same size in random order. Six lower 
extremity muscles were measured using a tensiomyography (TMG), and five muscle contraction 
properties were collecte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uscle contraction properties of 
each of the lower extremity muscles (p < .05),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ower extremity
muscle contraction properties based on variations in the compression garment fabrics (p > .05). In 
addition, there was no interaction between the compression garment fabrics and the lower extremity 
muscles (p > .05). In conclusion, a variation in the compression garment fabrics of the same compression
intensity did not directly affect the muscle contraction proper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other settings, such as the design and intensity of compression garments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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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육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은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1]. 이러한 근압박은 근육으로의 동맥 유입
(arterial inflow)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지만, 근육으로
부터 정맥 유출(venous outflow)을 일시적으로 크게 제
한함으로써[2], 운동 시 골격근의 근비대와 근력을 증가
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3]. 일례로, 1주간의 가압 운동
(kaatsu training)은 중년 남성의 대퇴사두근 근단면적
(muscle cross-sectional area)과 근육량(muscle 
volume)을 각각 3.5%와 4.8% 늘렸고[4], 6주간의 저 
부하 혈류제한운동(low-load vascular restriction 
training)은 고강도 저항운동(80% 1-RM) 프로토콜과 
유사하게 노년 남성의 하지근력을 증가시켰다[5]. 이러한 
처치는 운동 중 압박된 근육의 생리적 반응 수준(즉, 
circulation)을 높여[6], 운동능력을 향상하는데 효율적
인 방법으로 여겨진다[1].

일시적인 혈류 압박을 유도하는 장비는 대표적으로 전
자동 공압 장비인 Kaatsu, 수동식 압박밴드, 기능성 압
축의복(compression garment) 등이 있다. 특히 지속해
서 인체 근육 표면에 압력을 가하는 압축의복에 의한 압
박 효과는 운동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근육
의 생리적 피로를 줄이고 운동기능을 증진한다[7,8]. 예
를 들면, 압축의복 착용의 회복 효과는 고강도 운동 후 
지연성근통증(delayed onset muscle soreness)을 감
소시키고[9], 근피로(muscle fatigue)를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0], 근육 손상으로부터 회복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9]. 또한, 압축의복 착용의 운
동능력 향상 효과는 카운터 무브먼트(counter movement 
jump) 점프에서 수직 점프 높이를 증가시키고[11], 사이
클 에르고미터 운동(cycle ergometer exercise) 중 무
산소성 파워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2], 중장거
리 런닝(distance running)에서 근기능(muscle 
function)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
다[13]. 이처럼 다양한 운동에서 압축의복의 착용은 근육
의 부상을 예방하고[14], 효율적인 하지근육 활성화를 통
해 궁극적으로 운동수행 향상에 기여한다[15].

운동 중 근손상 및 운동 수행력은 하지 근수축 특성
(muscle contraction characteristics)의 영향을 받는
다[16,17]. 최근 근수축 특성을 측정 평가하는 장비로 근
장력계(Tensiomyography, TMG)가 활용되고 있는데, 
TMG는 일정 강도(0-100 milliamperes, mA)의 전기 
자극 중 근수축 신호 곡선(근육 배변위 시간 곡선)의 

maximum displacement (Dm), contraction time 
(Tc), delay time (Td), sustain time (Ts), relaxation 
time (Tr) 등을 산출한다. 특히 근수축 특성 중 Tc와 
Dm이 하지근육 부상 및 운동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방십자인대(anterior 
cruciate ligament) 부상을 입은 남성 축구선수는 손상
된 하지의 대퇴사두근에서 전기 자극 중 근수축 신호 곡
선의 Tc가 손상이 없는 하지에 비해 높은 값이 나타났다
[18]. 이외에도, 여성 럭비선수의 외측광근 전기 자극에
서 근수축 신호 곡선의 Dm 값이 낮을수록 무산소성 파
워가 증가되었다[19]. 이러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TMG
로부터 산출된 근수축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근육과 관
련된 부상을 예방 관리하고, 근기능을 통한 수행력을 예
측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인체 근육 표면에 압력을 가하여 근육의 안정성을 높
이고 운동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압축의복의 효과는 이
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지만, 압축의복의 재질이 실제로 
근수축 메커니즘에 어떠한 구체적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전혀 없었다. 즉, 압축의복의 재질 차이가 근
수축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압
축의복은 신축성이 뛰어난 탄성 직물(elastic fabric) 소
재로 구성되어 있지만[20], 그 미세한 재질 차이에 따라 
운동 수행력과 회복의 정도는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압축의복 재질이 하지 근수축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며, 압축의복 재질과 
각 하지근육 부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밝
히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실험 기간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연

구 참가자는 최근 6개월 내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젊은 
남성 16명으로 선정되었다. 참가자의 구체적인 신체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Age (yrs) Height (cm) Weight (kg)

21.25±0.77 173.12±5.77 69.12±7.90

Data are mean±SD.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male participants 
(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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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s of muscle contraction properties calculated during electrical stimulation on the muscle 
surface from TMG. Dm: maximum displacement; Tc: contraction time; Td: delay time; Ts: sustain 
time; Tr: relaxation time. 

2.2 측정변인
참가자의 근수축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TMG (BMC 

Ltd., Slovenia)가 사용되었다. TMG는 비침습적인 방법
으로 단일 전기 자극에 기초하여 기계적 반응에 의한 근
수축을 측정하는 장비이다[21,22]. TMG의 신뢰도와 타
당도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고[22], TMG로 측정된 
근수축 신호 곡선에서 산출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Fig. 
1>.

1) Dm (mm): 근수축에 의한 배위(muscle belly)의 
최대 변위를 나타낸다.

2) Tc (ms): Dm의 10-90%까지 이르는 시간을 나타
낸다.

3) Td (ms): Dm의 10% 이르는 시간을 나타낸다.
4) Ts (ms): 50% 근수축과 50% 근이완 사이의 시간

을 나타낸다.
5) Tr (ms): 근이완의 90-50%까지 이르는 시간을 나

타낸다.

2.3 실험절차
압축의복 재질은 기성품(control: nylon 75% + 

spandex 25%)과 나머지 3가지 시제품(type A: 
polyester 77% + spandex 23%; type B: polyester 
83% + spandex 17%; type C: nylon 77% + 

spandex 23%)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성품을 기준으로 
다른 3가지 시제품이 각각 비교되었다. 기성품(Skins™, 
Sydney, Australia)의 경우 의복의 압박효과를 검증하
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9,10,12]. 먼저, 참가자는 동일한 사이즈로 구성된 4가
지 재질의 압축의복을 무작위 순서로 착용하였고, 접이
식 침대 위에 편안하게 누웠다. 이때 참가자의 하지근육 
여섯 부위는 TMG를 통해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하지
근육 전면부(anterior)인 대퇴직근(rectus femoris, 
RF), 내측광근(vastus medialis, VM),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VL) 및 후면부(posterior)인 대둔근(gluteus 
maximus, GT), 반건양근(semitendinosus, ST), 대퇴
이두근(biceps femoris, BF) 등의 근수축이 측정되었
다. 전면부 측정 시, 삼각형 웨지 쿠션이 참가자의 무릎 
밑으로 배치되었다. 참가자는 정면으로 누워있는 상태에
서 무릎 관절 각도를 120° 유지하였다[23]. 후면부 측정 
시, 반원형 웨지 쿠션이 참가자의 발목 아래로 배치되었
다. 참가자는 엎드려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릎 관절 각도
를 180° 유지하였다[23]. 근수축 측정은 TMG 제조사 
전문가 교육에 참여한 단일 연구자에 의해 동일한 방법
으로 반복되었다. 각 하지근육에는 TMG로부터 연결된 
2개의 패치 전극(5 x 5 cm)이 3 cm 간격으로 참가자의 
각 근육 중심 피부 표면에 부착되었다. 부착된 전극은 근
수축을 유도하였고, 전극 사이의 수직으로 고정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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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 of measuring lower extremity muscle contraction by compression garment fabrics. Left: 
control (skins, nylon 75% + spandex 25%); Right: type A (polyester 77% + spandex 23%).  

Compression Garment Fabrics

Muscles Control Type A Type B Type C P-value

Dm (mm)

RF
VM
VL
GT
ST
BF

6.65±2.78
7.46±1.25
4.60±1.32
7.92±1.88
6.20±2.31
3.43±2.08

6.38±2.81
7.32±1.59
4.57±1.57
8.34±1.77
6.43±2.74
4.62±2.90

5.79±2.71
7.29±1.29
4.68±1.95
8.45±1.84
6.74±2.71
4.11±2.55

6.82±2.56
7.31±1.50
5.01±1.87
8.24±1.92
6.73±2.15
4.04±2.97

C
M* 

C×M

Tc (ms)

RF
VM
VL
GT
ST
BF

25.86±4.82
24.07±4.30
24.51±6.11
41.14±8.12
40.68±10.49
33.35±20.42

26.65±7.14
25.52±3.79
24.44±5.06
41.90±9.18
38.19±12.10
39.55±18.43

26.35±8.36
25.20±3.99
24.46±5.18
41.49±10.37
37.87±11.96
37.43±17.39

26.27±7.11
25.27±4.45
25.41±3.95
37.69±5.48
40.78±11.04
30.17±10.92

C
M* 

C×M

Td (ms)

RF
VM
VL
GT
ST
BF

23.11±2.11
22.20±1.85
22.46±2.37
31.07±3.20
27.41±5.00
24.17±4.72

22.68±2.78
22.38±1.72
22.19±2.31
30.94±4.60
26.86±5.42
28.76±12.36

22.17±2.24
22.52±2.66
22.57±2.97
31.39±3.93
27.59±5.63
27.91±10.79

23.12±2.50
22.55±2.26
22.79±2.59
30.98±2.77
28.18±5.59
25.42±4.61

C
M* 

C×M

Ts (ms)

RF
VM
VL
GT
ST
BF

113.09±94.12
159.54±79.60
44.87±32.45
234.32±44.06
160.53±29.33
227.75±63.47

114.19±78.41
156.73±66.88
45.94±28.73
214.02±61.25
178.07±45.72
210.82±64.15

138.26±102.76
161.98±84.75
50.50±38.95
229.14±35.31
170.26±42.07
214.05±64.31

110.83±74.69
145.96±71.14
43.86±18.13
226.37±46.15
157.48±35.24
201.41±71.42

C
M* 

C×M

Tr (ms)

RF
VM
VL
GT
ST
BF

49.39±55.93
74.96±50.75
14.84±14.89
151.83±67.76
75.48±34.67
59.16±27.25

47.94±57.45
89.32±53.06
17.01±16.93
103.53±67.25
69.55±37.60
74.31±37.52

64.92±66.98
85.26±38.77
18.09±21.67
118.47±66.57
77.91±35.57
60.52±27.57

54.40±56.42
69.11±46.85
14.55±10.32
124.83±64.70
78.41±37.33
47.61±23.11

C
M* 

C×M

Data are mean±SD. Control (skins, nylon 75% + spandex 25%); Type A (polyester 77% + spandex 23%); Type B (polyester 83% + spandex 
17%); Type C (nylon 77% + spandex 23%). mm: millimeters; ms: milliseconds. RF: rectus femoris; VM: vastus medialis; VL: vastus 
lateralis; GT: gluteus maximus; ST: semitendinosus; BF: biceps femoris. Dm: maximum displacement; Tc: contraction time; Td: delay 
time; Ts: sustain time; Tr: relaxation time. C: compression garment fabrics; M: muscles. *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Table 2. Results of lower extremity muscle contraction properties by compression garment fabrics.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2호, 2022

52

Compression garment fabrics

Control Type A Type B Typ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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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comparison of lower extremity muscle contraction properties by compression garment 
fabric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ower extremity muscle contraction by compression 
garment fabrics (p > .05). Control (skins, nylon 75% + spandex 25%); Type A (polyester 77% + spandex 
23%); Type B (polyester 83% + spandex 17%); Type C (nylon 77% + spandex 23%). RF: rectus femoris; 
VM: vastus medialis; VL: vastus lateralis; GT: gluteus maximus; ST: semitendinosus; BF: biceps 
femoris. Dm: maximum displacement; Ts: sustain time.

센서로부터 근수축 반응 신호가 수집되었다. 전극의 진
폭은 40-100 milliamperes (mA)에서 20 mA씩 조절
되었다. 각 자극으로부터 얻어진 근수축 데이터 중 최대
치가 최종적으로 수집되어 데스크톱에서 모니터링 되어 
엑셀 파일로 저장되었다. 근수축 측정의 예시는 <Fig. 2>
에 제시되었다.

2.4 자료처리
독립변인은 압축의복 재질 4가지(control, type A, 

type B, type C) 및 하지근육 여섯 부위(RF, VM, VL, 
GT, ST, BF)로 정해졌다. 종속변인은 TMG로 산출된 근
수축 특성 변인 5가지(Dm, Tc, Td, Ts, Tr)로 설정되었
다. 통계분석을 위해 이원 반복 측정 분산분석(two way 
repeated measures ANOVA with two within 
factors)이 실시되었다. 하지근육 여섯 부위의 주 효과는 
Bonferroni 방법으로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
되었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되었고, 
SPSS (ver. 2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이원 반복 측정 
분산분석의 효과 크기(effect size)는 부분에타제곱( )
으로 계산되었다. 여기서, 부분에타제곱 0.01 값은 작은 
효과 크기, 0.06 값은 중간 효과 크기, 0.14 값은 큰 효
과 크기를 나타낸다. 

3. 연구결과

연구 결과에서 언급된 모든 결과는 <Table 2>에 구체

적으로 제시되었고, 압축의복 재질에 따른 하지 근수축 
비교의 예시는 <Fig. 3>와 같다.

3.1 Dm (mm)
하지근육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12.30, 

p<.05,  = .45). 다중비교 결과, VM은 VL과 BF 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고(p<.05), VL은 GT와 ST 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p<.05). GT와 ST는 BF 보다 높은 값을 나
타냈다(p<.05). 압축의복 재질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며, 압축의복 재질과 하지근육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3.2 Tc (ms)
하지근육 부위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다(F = 15.82 

p<.05,  = .51). 다중비교 결과, RF, VM, VL은 GT와 
ST 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p<.05). 압축의복 재질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으며, 압축의복 재질과 하지근육 사
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3 Td (ms)
하지근육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15.14, 

p<.05,  = .50). 다중비교결과, RF, VM, VL은 GT와 
ST 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p<.05). 압축의복 재질 사
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압축의복 재질과 하지근육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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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Ts (ms)
하지근육 부위에 의한 주효과가 있었다(F = 29.08, 

p<.05,  = .66). 다중비교결과, RF는 VL 보다 높은 값
을 나타냈고(p<.05), GT, BF 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p<.05). VM은 VL 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고(p<.05), 
GT 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p<.05). VL은 GT, ST, BF 
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고(p<.05), GT는 ST 보다 높은 값
을 보였다(p<.05). ST는 BF 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p<.05). 압축의복 재질에 의한 주효과는 없었으며, 압축
의복 재질과 하지근육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5 Tr (ms)
각 하지근육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20.18, 

p<.05,  = .57). RF는 GT 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p<.05). VM은 VL 보다 높은 값을 보였고(p<.05), GT 
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p<.05). VL은 GT, ST, BF 보
다 낮은 값을 보였고(p<.05), GT는 ST와 BF 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p<.05). 각 압축의복 재질 별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고, 압축의복 재질과 하지근육 사이의 상호작
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4. 논의

본 연구는 압축의복 재질이 하지 근수축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압축의복 재질과 
하지근육 부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히는 데 있었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각 하지근육 부위에 따른 근
수축 특성의 차이는 있었으나, 압축의복 재질에 따른 근
수축 특성의 차이는 없었다. 더불어서, 압축의복 재질과 
하지근육 부위에 따른 근수축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에 대한 주요 정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대퇴부 근육 부위(RF, VM, VL, 
GT, ST, BF)의 근수축 특성은 각각 달랐다. 대퇴 전면부 
RF, VM, VL 보다 후면부 ST에서 근수축 특성 변인 중 
하나인 Tc는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각 부위별 
근수축 특성은 운동 형태에 따라서 수축이나 이완 정도
가 상이할 수 있다[24]. 예를 들어, 보행은 대표적인 하지 
대퇴부의 대근 운동으로 분류되는데, 보행 중 활보장
(stride length)이 넓을수록 VM에서 Tc 값이 낮은 음의 

상관을 나타냈고, ST에서는 Tc 값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25]. 이는 근수축 특성이 근육의 위치, 형태 및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근육 부위별 재질에 의한 상호작용 효
과는 없었기 때문에 운동 중 압축의복의 재질 특성에 의
한 근육 부위별 추가적인 근수축 변화나 상호작용에 의
한 기능의 극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압축의복 재질이 하지 근수축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히는 데 주된 관심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압
축의복의 경우 신축성이 뛰어난 탄성 소재로 구성되어 
있고[20], 사용되는 재질의 신축성에 따라 압축 효과가 
다르다고 밝혀진 바 있다[26]. 구체적으로, 나일론
(nylon)과 스판덱스(spandex)로 구성된 의료용 압축의
복 재질은 나일론 75%, 스판덱스 25% 특성과 비교하여 
나일론 63%, 스판덱스 37% 특성에서 압축 강도가 더 강
하다고 보고되었다[26]. 이러한 압축의복 재질(신축성 및 
복원력 등) 차이에 의해서 신체가 느끼는 착용감은 달라
질 수 있으므로[27], 재질 특성은 압축의복 성능에서 고
려되어야 할 중요 지표로 알려져 있다[26]. 궁극적으로 
압축의복에 의한 신체적 이점은 근피로를 방지하고 운동 
수행력 증진으로 이어진다[7-15]. 즉, 신체가 받아들이
는 근피로나 운동 수행력은 미세한 압축의복의 재질 특
성에 의해서 충분히 조절되거나 보강될 수 있다고 여겨
진다.

이와 같은 논리적 근거에 의하여 본 연구는 압축의복 
재질에 따른 근수축 효과를 직접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으
나, 재질에 의한 근수축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시제품 개발 과정에 있는 압축의복
은 기존의 기성품인 압축의복과 비교하여 재질의 혼합 
비율이 유사한 범위 내로 구성되었다. 사용된 압축의복
의 경우 나일론,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재질로 혼합되었
고, 공통으로 스판덱스 재질이 포함되었다. 압축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여겨지는 스판덱스 재질 비율은 각각 
control 25%, type A 23%, type B 17%, type C 23%
로 제품별로 차이가 다소 미비하였다. 이는 재질 내 압축
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성분의 비율이 근수축 특
성의 변화를 유도하기에 미흡한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있
다. 재질에 따른 근수축 특성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착용감을 동등하게 유지하여 불편하지 않은 범
위 내에서 특정 재질의 비율 구성을 달리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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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 압박 강도가 재질의 특성을 반영할 
수준으로 적절히 설정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에게 편안한 압박 강도로 동일하게 고려
하였지만, 압축의복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였을 때 압박의 재질에 따른 효과가 더욱 명확히 드러
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재질 차이에 따른 근수축의 영
향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근수축 특성의 변화는 재질
보다는 압박 강도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압축 효과를 증명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서 근육의 회복과 기능 향상은 근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 
수준에 의해 조절된다고 주장되었다[1-4,9].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압축이 없는 일반의복과 비교하여 압축의복 
착용은 런닝 중 근육의 진동을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 측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고되었으며[7], 8mmHg (low) 
강도의 압축의복에 비해 15-20mmHg (mid-high) 강
도의 압축의복 착용이 런닝 동안 근육의 피로를 줄인다
고 밝혀졌다[28]. 이러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압축의복 
효과에서 근수축 특성은 재질의 차이보다는 재질의 압축 
강도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압축의복의 재질 외에도 제품 디자인이나 
압박 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근수축의 변화를 확인한
다면, 재질 외에 어떤 요인이 근수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압축의복 재질에 따른 근수축 특성의 차
이는 없었다. 이는 균일한 압박 강도의 재질에도 불구하
고, 압축의복 재질이 근수축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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